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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이 논문은 키루스 신탁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사야서 45장 1절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의 역사적 배경을 규명하고 있다. 이 구절은 학자들의 오랜 

논쟁거리였다. 이 구절은 제2이사야(40-55장)의 것으로 포함된다. 이 구절에 대한 학

자들의 논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키루스에 대한 모든 언급은 이사야서의 

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추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키루스라는 이

름은 본래부터 있었지만, ‘기름부음 받은’의 칭호를 이사야서의 저자가 의도한 것 이

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기름부음 받는 행위는 키루스가 왕의 직위를 

수행하는 임무를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다. 셋째, 이사야서의 저자는 키루스를 유대

인의 약속된 구원자로 보기는 하지만, 키루스의 기름부음 받은 행위가 한시적인 직위 

수여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주장이다. 넷째, 이사야서의 저자는 키루스를 다

윗왕조의 후계자로 보았다는 주장이다. 

이 논문의 저자는 마르룩 제사장들처럼 제2이사야도 지역의 왕에게 한정되는 신학

을 페르시아의 정복자에게 넘겼다고 주장한다. 제2이사야의 목적도 마르둑 제사장의 

목적과 같다. 마르둑의 제사장에게 동기부여했던 이유가 제2이사야에게도 동기부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집트와 바벨론의 제사장들처럼 제2이사야도 키루스가 유대

인의 진정한 왕, 즉 주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메시야라고 확신했다. 키루스는 합법적

인 왕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키루스는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시켰다. 

그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기물들을 되돌려 보냈으며, 회복된 시온에서 하나님을 경

배하도록 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가했다. 




